
월호(제106호)청렴
[대검찰청 감찰부]의 청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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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

간추린 청렴 소식

[1] 창원지검, '청렴 꽃나무 심기' 행사

식목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침체

되어 있는 화훼농가와 청 분위기에 

도움이 되고자 청렴 꽃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부천지청, '1/4분기 청렴간담회' 실시

청렴간담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청렴을 위해 노력하는 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3] 성남지청, '청렴벽화' 제작

기관장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벽화 그리기 행사를 실시

하여 노후화된 청사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 통영지청, '청렴교육' 실시

신규직원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남지청의 낡고 오래된 외벽이
직원들의 정성으로 멋지고 화사하게 변신하였습니다 ♬

   알아두세요

청렴이 꽃이 되어 창원지검으로!
부패는 꽃을 지게하고 청렴은 꽃을 피우게 한다.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와 

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조기술사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외력은 무엇인지. 나를 지탱할 수 있
게 해주는 내력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력
을 키울 수 있도록 합시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청렴업무전담팀 간담회를 통해

 '21년도 청렴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 5. 19. 시행

ü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ü 적용대상 è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청렴 상식이 쏙쏙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① 행동강령 위반이다     ②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힘이 되는 글귀

좋은 말은 우리를 좋은 하루로 이끈다

w 늘 희망은 있다.

w 인생에서 완벽히 통제되는 두 가지는
  우리의 태도와 노력입니다.

w 비가 오면 무지개를 찾고, 밤이 되면 별을 찾아라.

w 세상 무엇도 당신이 무언가를 놓아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w '스트레스받다(stressed)'를 거꾸로 하면 
  '디저트(desserts)'가 된다.
  절대 우연이 아닐 것이다.

- 책 '나의 하루를 지켜주는 말' 중에서 -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

※ 힌트 : Monthly청렴 2022년 4월호를 참고하세요~

 지난 4월 정답은 ② 정성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경조사(결혼식, 장례식)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경우는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             ).

(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가득참을 경계하라                            

김OO(대검), 배OO(광주고검), 김OO(서울남부),
윤OO(창원), 위OO(안산), 김OO(안양), 장OO(마산), 
송OO(진주), 엄OO(충주), 심OO(외부)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2. 5. 25.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戒 경계할 계

盈 찰 영

杯 잔 배

계영배(戒盈杯)
戒 경계할 계 盈 찰 영 杯 잔 배

"가득참을 경계하는 잔"

인생에서 완벽히 통제되는 두 가지는
우리의 태도와 노력입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는 말. 빌리 콕스

어떤날은 평온하다가 어떤날은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은 각자 

❘계영배 단면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과음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잔으로, '절주배(節酒杯)'

라고도 하는 계영배는 술이 일정 이상 차오르면 그 술이 

모두 밑으로 새어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잘 나타내는 잔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지나침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영배의 원리❘
 빈 잔(A)에 술을 부으면 7할에 해당하는 술(B)은 따라지며, 그 이상(C)에
 달하면 사이펀 원리(D)에 의해 아래 잔 받침 구멍으로 술이 빠진다.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

계영배는 고대 중국의 '의기(儀器)'에서 유래하는데, 

제나라 환공(桓公)은 이를 늘 곁에 두고 보며 과욕을 

경계하였다고 하며, 공자 또한 이를 본받아 '의기'를 항상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큰 

명성을 얻은 도공 우명옥이 

자신의 방탕한 과거를 뉘우

치면서 자만함과 가득참을 

경계하는 "계영배"라는 잔을 

만들었다고 하며, 

계영배는 지나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당대 최고의 거상인 임상옥도 이 잔을 늘 곁에 두며

욕심에 대해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